
GIST, 청렴도 개선 위한 총장 주재 특별위원회 개최
- 26일(목), 위원 및 교원·연구원·학생 직군별 대표 등 10명 참석한 가운데 임기철 총장 

주재로 제2회 특별위원회 개최… 2024년도 청렴·반부패 업무 추진 사항 점검
- 임기철 총장, “내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비하여 만전 기할 것” 당부

▲ 12월 26일(목)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GIST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개최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청렴·반부패 인식 확산을 위해 제2회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2월 26일(목)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임기철 총장을 비롯

해 위원회 위원으로 김희삼 기획처장·이재영 연구처장·전상훈 행정안전처장·오승희 

감사부장·이득진 권익인권센터 팀장이, 직군별 대표로서 ▴(교원) 박도현 AI대학원 

교수 ▴(연구원) 이창열 R&D조정실장 ▴(학생) 하태일 대학원 총학생회장·김성우 

대학 총학생회장이 참석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0일 개최된 제1회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와 

2024년도 청렴·반부패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청렴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추진한 청렴·반부패 업무로는 ▴경영진 중심의 청렴 추진체계 마련 ▴청렴·윤

리교육 실시 확대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청렴 추진과제 발굴 ▴청렴도 개선 

실무협의회 개최 ▴청렴·반부패 캠페인 ▴구성원간 간담회 실시 ▴청렴·반부패 개선 

기여 부서 및 연구실 포상 ▴4대 과기원 공동 자체 청렴도 조사 실시 및 개선 방

안 도출 등이 보고되었다.



이날 임기철 총장은 “올 한 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었는데 내

년에는 실제 평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유관 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

조하며 “평가 지표 누락 방지를 위해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특히 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인계인수의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 GIST 임기철 총장이 청렴·반부패 업무 추진 결과에 대한 논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희삼 기획처장은 “청렴·반부패 업무 추진에 따른 포상 추진에 있어 연구비 집행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학부·학과의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

고 제안했다.

하태일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연구비 관리를 위한 학부·학과별 양식이 상이한 경우

와, 학생 입장에서는 학부·학과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밝히며 “공통된 매뉴얼이 있으면 연구비 집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을 제시했다.

한편, GIST는 이번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회 개최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종합청

렴도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도 청렴도 개선을 위해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

회’를 비롯하여 ‘청렴도 개선 실무협의회’, ‘교수-학생 간담회’, ‘청렴시민감사관 및 

청렴자문단 연석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